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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oh@hanafos.com ' 님 안녕하세요.
' djoh@hanafos.com' 님이 보내신 뉴스 메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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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증] '보여주는 쾌감' 노출증 기승 
[hankooki] 2001-01-09 13:44:00
'관음증을 넘어 노출증 시대로?' 

각종 연예인 포르노성 비디오로 촉발된 한국사회의 관음증 문제가 심각한상황에 직면한 지는 이미 오래. 

최근에는 스스럼 없이 성적 관심을 드러내는 '노출증'마저 위험수위에 이르러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들의 은밀한 성 이야기나 나체 혹은 성관계 사진을 거리낌없이 공개하기에 이른 것. 

섹스를 다룬 아마추어 사진이나 비디오가 다른 사람이 몰래 찍은 '몰카'나둘만이 보기 위한 소장용 차원을 넘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 온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인터넷. 사회적 지탄이 일자 한동안 사라졌던 스와핑(부부교환 섹스)을 포함한 노출증 관련 사이트들이 최근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근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내 ○○의 모든 것'이란 사이트는 부부의은밀한 이야기를 남김 없이 보여주는 사이트다. 

초기 화면에 '미국 동부에 거주하는 30세 아내와 34세 남편의 지난 5년간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라며 신분을 소개하고 '이런(노출증) 생각을가진 이들이 우리 주위에 꽤 있다'고 사이트 개설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곳 <메인 스토리> 코너는 자신들의 노출증과 스와핑에 빠져드는 과정을 세세하게 묘사, 어느 섹스 소설 못지 않게 적나라하다. <투고화상> <투고경험담> 코너에 실린 일반인들의 경험담과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다. 

기고문들은 대개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부인이나 애인을 보여줄 때 흥분을 느낀다는 내용으로 몇몇 회원은 노출 혹은 스와핑 관련 경험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촬영된 관련 사진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한 회원은 지난 해 말 애인과 함께 심야 극장에서 바지를 내리고 히프를노출한 채 영화를 봤다고 전하면서 극장 티켓과 함께 브래지어를 극장 화장실에 놓고 찍은 사진까지 첨부했다. 

한 남자 회원은 자신의 카섹스 장면과 애인의 은밀한 곳을 찍은 사진을시리즈로 올려놓기도. 

국내 자동차 회사 로고와 한글이 선명한 티슈 상자까지 등장할 정도다. 이외에 노 팬티로 거리를 활보하는 맛(?)을 전하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인 웹진 AV뉴스의 한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자가 실제 교포 부부인지, 올라온 글들이 실제 일어난 일인지 등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의 성행위장면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분명 큰 문제"라며 "관음증은 노출증을 부르고 노출증에 깊이 빠져들면 스와핑도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 사이트 운영자가 배너클릭을 요구하는점으로 미뤄 돈벌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위해 아내도 팔아먹는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 오동재 원장은 "지난 해 엽기 신드롬이 생긴 것처럼 점점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정신적 엽기 현상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장치혁 기자 jangta@daily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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